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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제공: 2023. 1. 26.(목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   보도 자료

담당부서: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2133-4331

도시철도총괄팀장 임국현 2133-4333

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2133-7440

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하정 2133-7442

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 영업본부장 김석호 6311-9004

영업계획처장 이태림 6311-9540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□ 쪽수: 2쪽

서울시, 전장연과 2월 2일 단독면담 전격 합의
- 시, 금일 오전 전장연에 단독면담 제안하고 전장연이 적극 화답

- 전장연의 주된 요구내용인 탈시설 관련 타장애인단체와 릴레이식 면담 진행 예정

- 1.19. 면담결렬이후1.20. 전장연의지하철운행방해시위재개로사회적피해누적심각

- 시, 전장연 및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‘약자와의 동행’ 노력

□ 서울시는 금일 오전,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(이하 ‘전장연’)에 단독

면담을 제안하였고, 전장연이 적극 화답하여 면담이 전격 합의되

었다고 밝혔다.

□ 시는 그동안 탈시설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청취

하기 위하여 전장연에 공동면담 참여를 제안하였으나, 전장연의 공동

면담 참여 거부로 인하여 결국 1.19. 면담이 결렬된 바 있다.

    ※ 1.9~1.18 7차례 협의하였으나 전장연이 단독면담, 기재부 배석 등 요구하여 결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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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면담 결렬 이후 전장연은 설 연휴 전날인 1월 20일 오이도역, 서울역,

삼각지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, 서울시장, 기재부 장관 면담

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여 열차운행을 27분간

지연시킨 데 이어 3월 말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기도 하였다.

○ 시는 그간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

비용이 4,45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.

□ 이번 단독면담 성사는 오세훈 시장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

전장연에 조건없는 단독면담을 제안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루어졌다.

이와 같이 단독면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이유는 면담의 형식이

더 이상 시민의 출근길을 붙잡아서는 안되며, 단독면담 역시 ‘약

자와의 동행’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

문인 것으로 해석된다.

□ 시는 전장연 및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단독면담을 릴레이 방식으로

진행할 예정이며 면담은 2월 2일 오후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

밝혔다. 아울러 공개면담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서울시 관계자는 “서울시장과 전장연 간의 면담이 결렬된 이후

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시위가 재개되는 등 시민들의 인내심이

한계에 다다랐다”며, “면담이 합의된 만큼 전장연은 일반 시민들을

볼모로 하는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”고 밝혔다.


